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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질환 공익요원 한밤 귀가여성 잔혹살해’(동아일보 2014

년 3월 24일자),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 더 체계적으로 관

리해야’(문화일보 2014년 3월 3일자), ‘부천 흉기 난동 2명 사

망, 정신질환 때문?’(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12일자) 등의 신

문기사 헤드라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

생하는 범죄에 있어 언론 및 대중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

내외를 막론하고 정신질환자는 신뢰할 수 없거나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1-3)

그런데 언론 기사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의 직접적인 발생 원

인이 범죄자의 정신질환에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을 보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 첫 번째 ‘정신질환 공익요원 

한밤 귀가여성 잔혹살해’(동아일보 2014년 3월 24일자) 기사

의 경우, 피의자 이씨가 “신체검사에서 충동조절장애로 4급 판

정을 받았다.”고 기술하며 해당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

인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1년여 전부터 살인을 

준비하고 도끼 등 살인도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해 온 사

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미디어의 범죄자 묘사나 범행수

법 기술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내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다.4) 이처럼 범죄의 발생에 범죄자의 정신질환을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묘사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실제 정신질환자가 저

지른 범죄에 대한 흥미 위주의 자극적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위험성

에 대한 대중의 과장된 두려움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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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선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는 증거가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정

신질환자의 범죄성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1,7) 특히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이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조현병 환자들 가운데 심각한 폭

력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1,7)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편견은 정신질

환자들이 예측불가능하고 충동적이어서 위험성이 더 높다거

나, 혹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실제 발생율 및 일반인의 범

죄발생율보다 더 높은 것처럼 과장하여 인식하는 것에서 드

러난다.1,5,7)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편견은 희생양을 

원하는 군중심리와도 관련이 있다.8) 정당한 세상 이론(just-

world theory)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공정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론

이다.9) 즉,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는 좋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 결과는 나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믿는 경향성을 가리킨

다. 이처럼 사람들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

정과 통제감을 찾으려는 인지적, 정서적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10) 이처럼 정당한 세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범

죄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범죄자에게 유죄 판단의 정도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

였다.1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당한 세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의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해 더 편협한 태도를 보이며, 범죄위

험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릇된 편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서 발표한 범죄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이 약 0.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처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범

죄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문 기사 등 언

론의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들의 범

죄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두려

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또한 사람들의 연령

이나 성별 등 배경 특성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일반인의 부정

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의 조

기 발견 및 적극적 치료, 사회 복귀 및 적응에도 악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

도를 조사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유형별로 범죄

위험성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

어, 정당한 세상 믿음의 정도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

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

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러한 편견은 정당한 세상 믿음이 강할수록 두드러지며, 특히 

다른 정신질환보다도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위험성을 높게 평

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신질환과 범

죄의 연관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정확

한 실태 파악과 함께, 궁극적으로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

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 학생들 

279명과 경기도 소재 한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개론 수업을 

듣는 79명의 학생들 등 총 35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전 

연구에 대한 설명을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

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358명의 연구대상자 가운데 남성이 124명으로 34.6%를 

차지하였고, 여성이 228명으로 63.7%, 성별 미상이 6명(1.7%)이

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미상 9명(2.5%)를 제외하고 최저 19

세에서 최고 59세로, 평균은 32.47세(표준편차=10.12)로 나타

났다. 연령 분포는 10대(모두 19세)가 4명(1.1%), 20대가 152명

(43.6)%, 30대가 103명(29.5%), 40대가 66명(16.6%), 50대가 24

명(6.3%)이었다. 응답자의 혼인 상태는 미혼이 202명(56.4%), 기

혼이 144명(40.2%), 기타가 6명(1.7%), 미상이 6명(1.7%)이었다. 

연구 절차

우선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At-
titudes) 설문 내용은, 기존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질환자

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문항(A1-A6)으로 

구성하였다.1-3,7,8)

A1)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A2)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이 특징이다.

A3)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A4)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다.

A5) 정신질환자의 범죄 성향은 일반인보다 높다.

A6) 정신질환자의 실제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높다.

연구 대상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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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형 7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전적

으로 동의한다(7점)”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 여

섯 개 문항의 Cronbach’s α는 0.832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는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1(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부터 6(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 6점 척도로 응

답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13,14) 본 척도는 다음의 여섯 가지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한 곳이라고 믿는다(I think 

basically the world is a just place).

2)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에게 정당한 것을 얻는다고 

믿는다(I believe that, by and large, people get what they 

deserve).

3) 나는 정의가 항상 불의를 이긴다고 믿는다(I am confi-
dent that justice always prevails over injustice).

4) 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공평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

다고 믿는다(I am convinced that in the long run people will 

be compensated for injustices).

5) 나는 직업이나 가족, 정치 등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

공평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다(I firmly believe 

that injustices in all areas of life, e.g., professional, family, 

politic, are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6)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사람들이 공정하려 노력한

다고 생각한다(I think people try to be fair when making im-
portant decisions).

본 연구에서 위 6문항의 Cronbach’s α는 0.803으로, 수용

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 6개 문항의 평균치를 연구대상

자들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유형별로 연구대상자들의 범죄위험성

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

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 정신지체 등 총 여덟 가지 정신질환에 대

한 연구대상자들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각각

의 문항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Likert형 7점 척도로 “전혀 위

험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위험하다(7점)” 중 하나

로 응답하였다.

통계분석

우선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기술통계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

한 인식이 연구대상자의 연령이나 태도(정당한 세상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상관분석(Pear-
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현병이나 우울증,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 유형별로 범

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우선 기술통계로 살펴보았

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
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응답자의 연령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6.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Inc., USA)

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양측검증)로 하였다.

결      과

표 1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던 문항은 A3(정신질환자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범

죄를 저지른다)와 A1(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

가하고 있다)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문항

은 A6(정신질환자의 실제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높다)과 A5(정

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은 일반인보다 높다), A4(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다), 그리고 A2(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이 특징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태도가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표 2). A2와 A1, 그리고 A4 등 총 세 개 문항과 

응답자의 연령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사람들

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

Table 1. Attitudes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Attitudes N M SD
A1 : recent increase 358 4.60 1.72
A2 : cruelty 358 3.95 1.67
A3 : impulsiveness 358 4.66 1.54
A4 : violence 358 3.82 1.56
A5 : prone to crime 358 3.80 1.78
A6 : crime rate 358 3.48 1.81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16-20	 19

박지선

이 특징이고,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다

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단 한 문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A2(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한 것이 특

징이다)의 경우 남성(M=3.71, SD=1.581, N=124)보다는 여성

(M=4.10, SD=1.700, N=228)이 이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t=2.089, df=350, p-value=0.037). 

이번에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Just-World Beliefs)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A4 문항을 제

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세상이 공정

하고 사람들이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최근 증가하고 있고, 정

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잔혹하고 충동적이며, 정신질환자

의 범죄성향 및 실제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신질환 유형별로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는 정신질환 유형

별로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

다. 그 결과, 사람들이 범죄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정

신질환은 조현병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울증, 우울증의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신질환 유형별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이 응답자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인식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다(표 5). 공황장애와 PTSD, 치매, 그리고 정신지

체 등 총 네 유형의 정신질환과 응답자의 연령 사이에 부(-)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의 연령이 높

아질수록 이 네 가지 유형의 정신질환의 범죄위험성을 더 낮

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단 한 유형의 정신질환에서

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공황장애의 경우 남성(M=2.96, SD= 

1.559, N=124)이 여성(M=2.32, SD=1.240, N=228)보다 범죄위

험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241, df=350, 

p-value=0.000).

고      찰

국내 발생 총 범죄 가운데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비율은 

2005년 0.3%로 나타난 이래 약 10년 동안 꾸준히 0.3%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 일

반인들이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편견 및 막

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편견 해소의 노력이 요

구된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을 높

게 평가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만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장년층 이상 높은 연령대의 사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ge and attitude

r p-value N
A1 : recent increase 0.168** 0.002 349
A2 : cruelty 0.176** 0.001 349
A3 : impulsiveness -0.027 0.609 349
A4 : violence 0.134* 0.012 349
A5 : prone to crime 0.08 0.138 349
A6 : crime rate 0.05 0.354 349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Just-World Beliefs and attitudes

r p-value N
A1 : recent increase 0.148** 0.005 352
A2 : cruelty 0.137** 0.010 352
A3 : impulsiveness 0.132* 0.013 352
A4 : violence 0.041 0.447 352
A5 : prone to crime 0.156** 0.003 352
A6 : crime rate 0.155** 0.004 352

Table 4. Attitude toward crime of the mentally ill

N M SD
Schizophrenia 358 5.31 1.49
Depressive 358 4.08 1.609
Bipolar 358 4.23 1.499
Panic 358 2.55 1.393
PTSD 358 3.13 1.472
Dementia 358 2.46 1.441
ADHD 358 3.71 1.641
Mental retardation 358 2.52 1.313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age and attitude toward crime by 
the mentally ill

r p-value N
Schizophrenia -0.022 0.677 349
Depressive 0.055 0.308 349
Bipolar -0.065 0.225 349
Panic -0.143** 0.008 349
PTSD -0.115* 0.032 349
Dementia -0.138** 0.010 349
ADHD -0.078 0.148 349
Mental retardation -0.152** 0.005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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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

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그 위험성 지각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각각의 정신질환별로 그 위험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는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

현병 환자들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가장 강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현병 환자 가운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함께, 조현병 환자가 저

지른 범행의 특성(충동성, 잔혹성 등) 및 폭력성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

한 설문 결과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의 연령대나 직업이 일반 대학에 비해 훨씬 다양하기는 

하나 여전히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해 과

장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현병 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의 

폭력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람들이 그릇

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일반인

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향후에는 정신질환자를 반복적으로 

대면, 치료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일반인들의 인식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향후에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편견이 단순

한 인식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처벌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범죄·정신질환·조현병·위험성·정당한 세상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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